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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9.(화) 15:00 (2026. 9. 30.(수) 조간)

제17회 ‘건설노동자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사진·영상 부문 총 17점 선정, 상금 980만 원 및 장관상 등 수여
 - 건설노동자의 땀과 일상 담은 작품들로 건설노동자의 가치 조명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29일 공제회 본회에서 
‘제17회 건설노동자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건설 현장의 다양한 모습과 건설노동자의 
일상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내어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 모습부터 동료와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담는 등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

  공제회는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사진과 영상 분야에서 총 17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총 980만 원의 상금과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상 2점, 국토교통부 장관상 2점, 공제회 이사장상 13점이 수여된다.

  사진 부문 대상작인 ’달을 그리다(최인수 作)‘는 터널 발파를 앞두고 암질을 
고르는 건설노동자의 모습을 담아내 현장의 긴장감과 작업에 대한 집중을 
표현했다. 영상부문 대상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막내를 향한 가족의 응원과 
안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낸 ’막내의 현장 안전 응원하는 누나와 형(손예은 
외 2명 作)’에 돌아갔다.

  이 밖에도 수상작에는 건설 현장의 작업 모습과 동료 간의 유대, 건설노동자의 
일상 등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공제회는 수상작을 
공제회 홍보센터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소개하며 건설노동자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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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건 이사장은 “사진과 영상에 담긴 건설현장의 모습 하나하나에는 건설
노동자의 땀과 노력, 그리고 일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의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상자 발표 이미지 1부.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책임자 부  장 장성호 (02-519-2090)

복지사업부 담당자 주  임 안예솔 (02-519-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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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상자 발표(요약)


